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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혜나 기자] 직장인 K 씨는 최근 “애인 생겼어?”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잘 웃지 않던 그가 치아를

드러내며 환희 웃는 모습에 직장 동료들이 하는 말이다.


과거 그는 치열이 고르지 못해 웃을 때도 입을 가리고 웃고, 잘 웃지 않아 사람들에게 ‘시크녀’라고

불렸다. 이런 그를 환희 웃게 만든 비결은 바로 ‘치아교정’이다. 


최근 성장기에 시기를 놓친 20~30대 치아교정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외모가 경쟁력이 됨

에 따라 치아 건강에 외모개선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성인 치아교정이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치아교정은 기능성 장치를 통해 불규칙한 치열을 바르게 잡아주고 어긋난 턱까지 정상적인 위치로

잡아주기 때문에 심미적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불규칙한 치열을 교정하게 되면 얼굴

의 이미지까지 변화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미지가 개선된다. 치아교정을 고백한 연예인들의 전후

사진만 보아도 이미지 개선의 효과를 바로 알 수 있다. 


이에 심미적인 목적만을 가지고 교정을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턱이 움직일 수도 있기 때

문에 심미적인 목적으로 하게 된다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치아교정은 기능적인 회복과 여러 가지 구강 내 질환의 가능성을 보다 줄여주고 예방할 수 있다. 특



히 저작능력 향상, 발음 개선, 충치와 잇몸질환을 줄여준다. 따라서 치아교정을 고려하고 있다면 주

의사항들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1년 이상 걸리는 장기적인 시술인 만큼 병원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가지런한 치아의 기준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숙련되지 않는 전문의에게 시술을 받을 경우 치아의 손상은 물론 얼굴형까지

변할 수 있다. 또한 치아의 상태에 따라 교정의 기간, 교정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교정 전 진단도 중

요하다. 따라서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에게 시술을 받아야 한다. 


교정의 결과를 좌우 짓는 것은 바로 환자의 참여도다. 음식물을 섭취한 후에는 항상 양치질을 꼼꼼

히 하고, 조금씩 치료가 진행되는 치료인 만큼 지속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도움말: 화이트스

타일치과 김준헌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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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채아 섹시한 발차기, 곧게 뻗고 깔끔해 ‘여전사 탄생’ 


▶ 김보연-전노민 이혼, ‘기분좋은날’ 방송 속 모습은 가식?

▶ 아이유 객석 포착, 이미쉘 노래에 푹 빠진 모습 ‘이렇게 예뻐도 돼?’ 


▶ 김지수 열애고백, 벤쿠버 출신 사업가 로이킴과 연애중 “자유로워지자” 


▶ 한가인 눈물, ‘해품달’ 양미경에 “다시 엄마로 만났으면 좋겠다” 감동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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